
SAN 수요 수년간 정체
연간 수요 1만여톤 … 가격 경쟁력도 약화

최근까지 S A N의 용도는 다양화되어 왔으나 수요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정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

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S A N은 ABS 컴파운딩용 외에 일회용 라이터, 투명치솔대, 선풍기팬, 화장품용기

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산업용 배터리케이스 및 식품용기,냉장고 투명박스 등에 일부 적용되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냉장고 야채박스 및 투명판의 경우 기존에는 G P P S를 사용했으나 가격이 저렴한 것 이외에 강

도 및 투명성이 우수,금성사를 제외한 삼성전자 및 대우가 일부 채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.  

S A N은 대부분 Compounding 후의 과잉물량을 시판하고 있으며 S A N의 국내수요는 연간 1만여톤에

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                   

수요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회용라이터의 경우 9 2년 생산량은 1억2 5 0 0만개로 국

내 생산기업은 [불티나] 브랜드로 공급하는 삼지실업의 경우 월 5 0여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東

海의 한국지사인 한국東海도 월 5 0톤, 남성성냥 1 0톤 등으로 총 1 2 0여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산업용 배터리케이스에는 내약품성 및 치수안정성이 우수해 사용이 늘고 있으며 화장품 용기에는

A B S와 블랜딩해 생산하고 있다.

선풍기팬에 사용되는 S A N은 럭키 80HF, 제일모직 HF5661, 한남화학 3 2 5가 사용되고 있으며, 일회

용 라이터에는 럭키 95HC, 제일모직 CR5381, 한남화학 3 5 0이 사용되고 있다.

수입품은 DOW 및 M O N S A N T O제품이 소량 사용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것으로 나타났다.     

이와같이 S A N가격은 제조공정이 까다로움에도 불구,기존 가격이 G P P S와 톤당 2 0만원 정도의 격차

가 있었으나 현재는 덤핑으로 인해 가격이 바닥세에 있다.

따라서 가격상승시에는 일회용라이터를 제외하고는 G P P S로 대체가 가능해 수요는 더 이상 증가되

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현재 시판 가능한 생산공정은 Bulk 공정으로 국내 시장은 럭키 및

제일모직이 양분하고 있으며 한남화학 제품도 일부 유통되고 있다.

한편 S A N은 AN 및 S M의 조성비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7대3 정도의 함량으로 생

산하고 있다.

S A N은 생산시 발색기 반응으로 인한 황색도 현상으로 연속적인 가동이 어려워 약 1 ~ 2개월에 걸

쳐 정기보수해야 하는 가동상의 단점이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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